
THE TOWN NEWS 51November 25, 2019   Vol. 1291

1291호 숫자퍼즐 (이번호 정답은 P53에 있습니다)
숨은그림찾기 정답

1291호 낱말퍼즐 정답

연예

‘라라랜드’‘헝거게임’등을 전 세

계적으로 히트시킨 미국의 배급사 

겸 제작사‘라이언스게이트’가 K

팝 걸그룹 멤버들의 데뷔 성장기를 

담은 코미디 영화‘서울걸스’(Seoul 

Girls)를 제작한다. 

19일 할리우드 연예매체 데드라인

에  따르면‘서울 걸즈’는 영화‘캣츠’

와‘박물관이 살아있다’에 출연해 

국내에도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

레벨 윌슨(사진)이 시나리오를, 한국계 작가 김영일

이 감수를 각각 맡았다. 연출은 영화‘나우 유 씨 미’

의 감독을 한 메러디스 윅이 맡았다.

영화‘서울 걸즈’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K팝 

보이밴드의 오프닝 무대에 서는 기회를 얻기 위해 

오디션에 참가하는 한국계 미국인 

여고생과 그녀의 친구들 이야기다. 

전 영국 걸그룹 출신 멤버의 도움으

로 K팝 걸그룹을 꿈꾸는‘서울 걸

즈’멤버들이 큰 무대를 통해 자신

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는 이야기다.

할리우드 상업 영화에‘K팝’이 

주요 소재로 등장한 적은 처음이

다. 영화 내용 중‘세계에서 가장 인

기 있는 K팝 보이밴드’라는 부분

이 K팝 스타 방탄소년단을 연상시켜 큰 기대감을 

주고 있다.

 라이언스게이트는 그룹 산하에 극영화 스튜디오

와 TV 부문을 보유한 미국 내 시장 점유율 7~8위의 

영화 제작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다.

할리우드 최초 K팝 소재 영화 제작된다

 

내년 오스카(아카데미상)에 도전하는 국내 출품작인 

봉준호 감독의‘기생충’(Parasite)이 미국 독립영화제

에서도 주목받으며 국제영화부문 후보에 올랐다.

미국의 대표적인 독립영화 시상식인‘인디펜던트 스

피릿 어워즈’는 21일 내년 2월 8일 로스앤젤레스 서부 

샌타모니카에서 열릴 시상식의 국제영화부문 후보작

으로 모두 6편을 선정해 발표했다. 이 가운데‘기생충’

도 이름을 올렸다.‘기생충’은‘인비저블 라이프’(브

라질),‘레미제라블’(프랑스),‘포트레이트 오브 어 레

이디 온 파이어’(프랑스),‘레타블로’(페루),‘더 수브니

어’(영국) 등과 수상을 놓고 경쟁한다.

칸영화제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거머쥔‘기생충’

은 미국에서 개봉된 뒤로 외국어영화 중 최고 흥행 성

적을 거두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.

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(NYT)가“지난 5월 칸 국제

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‘기생충’이 내년 아카

데미영화제에서 외국어영화상을 뛰어넘어 작품상 후

보로도 거론된다.”고 소개할 정도로 기생충은 아카데

미상 수상 유력 후보작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.

또 22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데드라인, 버라이어티 

등 할리우드 연예매체들도‘기생충’을 내년 2월 9일 

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국제영화상으

로 이름이 바뀐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최종 후보는 물

론 작품상 후보로도 거론하고 있다.

‘기생충’, 미 독립
영화제도 주목

방탄소년단(사진)의‘작

은 것들을 위한 시’피처

링을 맡았던 미국의 싱어

송라이터 할시가 방탄소

년단의‘2020 그래미 어

워즈’노미네이트 불발을 

아쉬워했다. 

21일‘OSEN’에 따르면 

할시는‘2020 그래미 어워즈’전체 부문 후보자들

이 공개된 전날자신의 트위터에“BTS는 많은 후보

에 들 자격이 있었다.”며 “모든 부정성을 지우고 

무시한다. 방탄소년단이 노미네이트 되지 못하고, 

그들이 인정 받지 못했다니. 미국은 전 세계 움직임

에서 매우 뒤처져 있어서 놀랍지도 않다. 그 타임은 

곧 올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 

음악 매체‘롤링스톤’도 이날‘BTS가 그래미에

서 완전히 배제됐다’는 제목의 기사에서“BTS의 

‘맵 오브 더 솔: 페르소나’앨범은 비욘세 음반보

다 많이 팔렸고, 이렇게 빨리 빌보드 앨범차트 1위

에 오르기는 비틀스 이후 처음”이라며“그런데도 

BTS의 후보 지명 제외는 음악산업의 현실과는 강

렬히 대비된다. 그래미는 

늘 그렇듯이 시대에 뒤처

져 있다. 이제 글로벌하게 

생각해야 할 시점이 됐음

을 솔직히 인정할 때가 됐

다.”고 지적했다.

경제지 포브스의 음악

전문기자 브라이언 롤리

는 같은 날“2020년 그래미상 후보에서 방탄소년

단을 탈락시킴으로써 NARAS는 문화적 맹점을 다

시 드러냈고, 슬프게도 대중음악 트렌드와 소통하

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.”고 꼬집었다.

‘그래미 어워즈’는 미국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

(NARAS)에서 주최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시

상식으로‘빌보드 뮤직 어워즈’,‘아메리칸 뮤직 어

워즈’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. 하

지만 비영어권 아티스트와 힙합·랩 장르에 배타

적인 것으로 유명하다. 이런 까닭에 전 세계 음악 

팬들을 장악한 방탄소년단이‘베스트 뉴 아티스트’

나‘베스트 팝 듀오/ 그룹 퍼포먼스’같은 부문에 

후보자로 지명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. 

방탄소년단, 그래미 후보 불발
“미국은 뒤처졌다” 


